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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입니다. 한국 역시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미국

과함께피흘려싸워온맹방입니다. 한국국민들은반세기동안다져온한·미

우호와동맹관계를소중히생각하고있습니다. 한반도에평화를뿌리내리고, 나

아가‘평화와 번 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도 미국의 건설적인 역

할과협력이긴요하다는것을잘알고있습니다. 

우리두나라는경제와교류면에서도이미불가분의동반자관계를맺고있습

니다. 작년한해동안양국간의교역은 560억달러를기록했습니다. 70만명의

한국국민과 50만명의미국국민들이양국을방문했습니다. 올해로이민 100주

년을맞이한 200만 한인들은미국사회의곳곳에서‘아메리칸드림’을키워가

고있습니다. 제가한국군의이라크파병을결정했던것도이러한한·미간의전

통적인우호와동맹관계를깊이존중했기때문입니다. 

이제우리두나라는보다성숙하고완전한동맹관계로발전되어나가야할것

입니다. 저의이번방문을계기로우리의동맹관계가상호존중의바탕위에서한

층강화되기를진심으로기대합니다. 

귀한 시간을내어주신여러분께거듭감사드리면서 여러분의고견과적극적

인성원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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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부시대통령각하, 

따뜻한환대의말 에대해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오늘각하를처음만났지만 오랜친구처럼느껴집니다. 그동안우리는한·미

양국이함께풀어가야할과제들에대해서전화를통해많은대화를나누었습니

다. 조금전까지도서로마음을열어놓고진지한협의를가졌습니다. 

비관주의자는기회를보고도어렵다고생각하지만, 낙관주의자는어려운가운

데서도기회를본다고합니다. 그런점에서각하와나는분명히낙관주의자입니

다. 우리는힘을합쳐서모든도전과난관을기회와희망으로바꾸어나갈것입

니다. 

대통령각하의건강과한·미양국의변함없는우정을위해건배를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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